
cDNA칩 이용 암유전자 대량 발굴
과기부 , 위암·간암 발병 연관 유전자군 … 신약 개발연결 기대

과학기술부가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사업단장 유향숙)

은 한국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및 간암의 발병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군을 발굴했다.

유전체 기능연구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는 DNA 칩 기술을 적용해 수행했는데, 1만여개의 인간유전자를

심어 놓은 유리 슬라이드에 형광표지가 부착된 유전자들을 반응시킨 후 레이저를 이용해 형광의 강도를 측정

함으로써 수치화하는 기술로 세포에서 발현되는 수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여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발굴

하는 최첨단기술이다.

연구에서 암조직과 정상조직 사이의 유전자 발현량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유전자는 발현량의 차

이가 적은 반면, 수백종의 유전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발암유전자는 암조직에서 발현량이 증가하게 되며 암억제유전자는 발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유

전자들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으며 암의 발생, 분화 및 전이 등의 기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암은 진행경과에 따라 보통 1기에서 4기까지 병기로 나누며, 이에 따라 치료성적과 예후가 달라진다. 또 암

세포의 형태학적 기능적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분화정도에 따라 치료성과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NA 칩을 사용해 수만종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하면 암의 진행경과나 분화정도의 차이와 상관관

계가 높은 유전자를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

6개 병원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유전체연구실(실장 김용성)이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으

며, DNA Chip을 이용해 위암 및 간암 환자의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암의 진행 단계별, 암 조직 분화

도 및 암의 발생 연령과 관계되는 유전자군을 대량으로 발굴하게 된 것이다.

연구결과들은 DNA 칩 기술과 연관해 암조직 샘플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최신의 영상 데이터 분석 기술, 임

상병리학 정보 등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 대량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에 의해 가능했으며, 이

에 따라 위암과 간암의 유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분자적 수준에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개별 유전자 기능연구로 연결돼 암의 조기진단 맞춤치료 및 신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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